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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건설폐기물 처리장설치 반대 성명서

의 안
번 호 34

        발의 년월일 : 2010.  7.  
        발의자 : 강창남, 류영수, 안철우
        백범영, 이성복, 조기원, 강철우,
        조선제, 김재권, 이애숙

 1. 주    문
  “ 별첨과 같음”

 2. 제안이유
  ○ 수승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영남 제일의 동천으로 쳤던  

    ‘안의삼동(安義三洞)’ 중 하나인 원학동 계곡 한가운데 위치해  

     화강암과 수목이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풍광 자랑하는 곳임. 

  ○ 또한 요산요수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산수유람 문화가   

     결합된 장소로서 국가명승지 제53호로 지정되어 우리   

     거창군민들은 이 소중한 자연유산을 후손들에게도 자랑스  

      럽게 물려줘야할 책무가 있음.

  ○ 그러나 주식회사 두영이 위천면 황산리 일원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하기 위해 신청한 곳은 주변에 수승대와 황산  

     신씨고가 등 국․도지정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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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류에는 야외 수영장과 크고 작은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유원지   

      등이 많이 형성되어 우리군민과 전국에 수많은 외지인이 휴가철    

      피서지로 찾아오고 있는 관광 명소로서 우리가 잘 보존해야할    

      자연자원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용납할 수 없는 지역임.

  ○ 이에 거창군의회에서는 거창군의 행정처분은 거창군민의 공익을   

      위해 바람직함을 천명하고  주식회사 두영이 거창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우리 거창군 7만 군민은 국가명승지와 원학동 계곡을 잘  

     보존하여 후손 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 두영은  

     위천면에 추진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주식회사 두영은 거창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우리 거창군 7만 군민은 자연과 함께 수 천년동안 행복을  

     누려온 군민의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함.

4. 참고사항 
 ○ 성명서안 : 별   첨

 ○ 발 송 처 : 집행부, 주식회사 두영

 ○ 홍    보 : 주간지, 통신사, 일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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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聲     明    書
  수승대 명승지에 폐기물처리장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수승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영남 제일의 동천으로 쳤던 ‘안의삼동(安義三洞)’ 

중 하나로 화강암과 수목이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풍광을 자랑하고 매년 거창국제연극제가 

개최되는 곳이다.

  또한 요산요수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산수유람 문화가 결합된 장소로서  

국가명승지 제53호로 지정되어 우리 거창군민들은 이 소중한 자연유산을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줘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두영이 위천면 황산리 일원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하기 

위해 신청한 곳은 주변에 수승대와 황산신씨고가 등 국․도지정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하류에는 야외 수영장과 크고 작은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유원지 등이 많이 형성

되어 우리군민과 전국에 수많은 외지인이 휴가철 피서지로 찾아오고 있는 관광 명소로서 우

리가 잘 보존해야할 자연자원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용납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에 거창군의 행정처분은 거창군민의 공익을 위해 바람직한 행정행위임에도 주식회사 

두영이 거창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거창군 

의회는 7만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우리 거창군 7만 군민은 국가명승지와 원학동 계곡을 잘 보존하여 후손  

   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 두영은 위천면에 추진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주식회사 두영은 거창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 거창군 7만 군민은 자연과 함께 수 천년동안 행복을 누려온 군민의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7.  23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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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  서명 날인서

직    위 성    명 날    인 비    고


